
몬떼레이한인교회 마을 모임 년 월 일(2026 9 13 )

환영 서로 인사하기1.  (Welcome): 

경배와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2.  (Worship): 

말씀 리뷰 룻기 강해 섬김이 섬김을 낳는다 룻 3.  (Word):  (6) - / 2:8~13

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기억하셔서 보아스를 통해 다시 룻을 섬, 

김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. 섬김이 또 다른 섬김을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.

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다른 밭에서는 룻을 보호하고 도. 

와줄 수 없지만 자신의 밭에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지켜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, . 

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평안과 만족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. 

개 아래 머물라는 것입니다.

또한 보아스는 룻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작은 수고와 섬김을 . 

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. 

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.

룻은 자신이 섬김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나오미를 먼저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외면하지 . 

않으시고 보아스를 통해 룻이 다시 섬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.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섬김은 사라지는 

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섬김을 만들어냅니다. 신앙의 도리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

니라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, . 

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. 특권보다 사명을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. 

고 대접받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특권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이. “ ”, “
런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리가 아니라 섬김 ” . 

자체를 기쁨으로 여깁니다 마더 테레사는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고 섬기는 자들. “ , 

에게는 신적인 기쁨이 있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기쁨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는 기쁨” . 

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기쁨입니다, .

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.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섬기고 특권보다 사명, 

을 선택하며 우리의 섬김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, . 그럴 때  

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또 다른 섬김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, 

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.



질문에 답해봅시다.◎ 

1. 룻은 섬김을 받기보다 먼저 시어머니를 섬기는 삶을 선택했습니다.

- 나는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기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? 

입니까?

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

2.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밭을 떠나지 말라고 하며 보호하고 배려했습니다.

-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보호와 은혜 가운데 특별히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? 

기억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?

3.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과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.

-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? 

다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?

4. 룻의 섬김은 또 다른 섬김을 낳았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을 섬기게 하셨습니다, .

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작은 섬김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떤 섬김을 실천할 수 -  ? 

있습니까?

5.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.

지금 내가 섬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번 한 주간 - ? 

그 사람을 위해 어떤 섬김과 기도를 실천하겠습니까?

함께 기도합시다

“하나님 아버지 룻처럼 섬김 받기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낮아져 다른 사람을 섬기며 작은 수고도 기쁨으, , 

로 감당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용하셔서 또 다른 섬김과 은혜를 . 

낳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.”

감사 기도 제목 나누기4. ‘ ’&‘ ’ 




